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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는 공을 가장 멀리 날려보내는 스포츠다. 골프 선

수들의 드라이버 샷은 보통 300야드(273.4m) 정도를 날

아간다. 이는 야구의 홈런 타구의 평균 비거리(120m 내

외)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골프공을 멀리 날리면 날

릴수록 더 빨리 그린에 올려 타수를 줄일 수 있어 모든 골

퍼들이 장타를 선망한다. 

‘사이언스타임즈’에 따르면 골프공이 장거리를 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표면을 뒤덮고 있는 분화구 같은 모

양의 딤플(Dimple) 때문이다. 골프를 치던 사람들은 이상

하게도 표면이 매끈한 새 공보다 표면에 상처가 많은 낡

은 공이 더 멀리, 더 똑바로 날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이유는 공기와의 마찰 때문이다. 공기를 가르면서 공

이 날아가면 공의 뒤편은 기압이 낮아져서 공을 붙잡는 

힘으로 작용하는데, 딤플이 있으면 작은 소용돌이들이 

생겨나 공기 흐름이 더 원활해져서 공의 뒤편에 생기는 

저기압이 줄어든다. 미국골프협회에 따르면 딤플이 있는 

공은 없는 공보다 평균 30m 이상 더 날아간다.

골프 클럽의 발전도 비거리 증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럽은 공을 멀리 보낼 때 사

용하는‘우드 클럽’(Wood Club), 공을 그린에 올리는 등 

짧은 거리에서 사용하는‘아이언 클럽’(Iron Club), 그리

고 그린에서 홀에 공을 넣을 때 사용하는‘퍼터’(Putter)

로 구성된다. 이 중 공을 가장 멀리 보낼 때 사용하는 것

이 흔히‘드라이버’(Driver)라 불리는 1번 우드이다.

드라이버에서 공과 부딪히는 헤드는 초창기에는 나무

로 만들다가 강도를 높이기 위해 메탈을 사용했는데, 

1990년대부터는 티타늄을 사용하고 있다. 티타늄은 강

한 탄성 덕분에 공이 더 멀리 날아가고 가볍기 때문에 기

존보다 헤드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들어도 스윙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헤드가 커지면서 공에 맞춰야하는 면이 더 

커지고 심지어 빗맞은 타구의 방향성까지 보장해준다.

그립과 헤드를 연결해주는 샤프트의 발전도 비거리 증

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샤프트는 클럽 헤드에 에너지와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전에는 가볍고 탄성이 

좋은 히커리 나무를 사용했는데, 샤프트의 강도가 강하

면 비거리에 유리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스틸 샤프트

를 사용했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우주항공 소재로 

개발한 카본 섬유가 대중화되면서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 카본 그래파이트(Graphite) 샤프트가 등장해 큰 인

기를 끌고 있다. 기존 금속 샤프트의 중량은 100~130g 

정도인데 그래파이트 샤프트는 57g을 약간 넘는 수준이

다. 결국 똑같은 힘으로 클럽을 휘둘러도 약간 더 빠르게 

휘두를 수 있어 공 스피드가 평균 4% 증가하고 비거리는 

평균 5야드가 증가한다.

미국골프협회와 영국왕립골프협회가 올해 2월 발표

한‘2020 비거리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드라이버 샷의 

비거리가 유러피언 투어는 2003년 286.3야드에서 지난

해 301.9야드로 15.6야드나 늘었다. PGA투어도 드라이

버 샷 비거리가 2003년 277.9야드에서 지난해 288.4야

드로 10.5야드 증가했고, LPGA 투어도 249.6야드에서 

253.1야드로 3.5야드 비거리가 늘어났다.

미국과 영국의 골프협회는 더이상 비거리 증가를 막기 

위해 드라이버 최대 길이를 기존 48인치에서 46인치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비거리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

져오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꼭 달갑지만은 않은 모양새다.

과학기술이 몰고 온 골프 ‘장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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